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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해 베트남 방문

- 산업공동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로 

신남방정책 실질적 이행 본격 착수 -

-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에도 박차 -

ᄋ (신남방정책 이행 본격화) 교역 1,000억불(2020) 달성,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소재․부품), 에너지 신산업(태양광, 풍력 등) 프로젝트 확대 등 新남방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핵심 협력과제 집중 논의․도출

※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제2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본격 논의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ᄋ (청년 해외 창업․취업 지원) ASEAN Job Fair 개최, 해외 취업․창업과 

연계한 미래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해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적극 청취

※ 한국 청년 창업 및 취업준비생 간담회, 아세안(ASEAN) 한인상공인 대상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방안 간담회 등 개최

ᄋ (‘찾아가는’기업지원) 현지 진출 우리기업 애로․건의사항들을 

한-베트남 양국 산업 주무장관이 공동 청취하고 해소 방안 논의

※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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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18.2.2~3), 베트남 산업

무역부장관(쩐 뚜엉 아잉)과 2.2(금) 오후 산업공동위,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모색했다.

*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11년부터 운영중인 양국 정부(산업부, 베트남 산업무역부)간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산하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원전 등 3개 분과위 운영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베트남 FTA('15.12.20 발효)

의 이행을 위해 구성된 장관급 채널로서, 산하에 9개 이행기구(상품, 관세, 위

생ㆍ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경제협력, 금융서비스, 이동,

투자작업반) 운영

ㅇ 이번 공동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 상생․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 심화시키고, 베트남을 

기점으로 신남방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데

역점을 두고 개최했다.

* 신남방정책 목표: 상생의 파트너, 더불어 잘 사는 한-아세안 공동체 구현

* 신남방정책에 따른 2020년 對아세안 교역 2,000억불 목표 중 對베트남 교역

목표가 그 절반인 1,000억불

□ (산업공동위원회) 백 장관과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2.2(금) 오후,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➊양국 산업 공동발전 및 기업과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강화 ➋우리 에너지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➌한-베 교역 1,000억불 추진(’17.11월 양국 정상

회담 합의사항)을 위한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환경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주요 논의내용 >

ㅇ (산업․기술) ➊소재․부품 분야 양국 기업간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강화
➋자동차산업 공동발전 방안 모색 ➌섬유,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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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양국 장관은 이번 공동위 계기, ‘코리아 플러스-베트남 플러스

(Korea Plus - VietNam Plus)* 설립’,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협력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MOU) 2건에 서명을 했다.

- ‘코리아 플러스-베트남 플러스(Korea Plus - VietNam Plus)*’는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와 기업 투자․진출 관련 애로해소 등을 위한 양국 

정부 내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 산업부 아주통상과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내에

전담인력을 두고 정책연구, 기업지원, 정보분석, 기업의 對정부 활동 지원 등 수행

- 2.5(월)부터 운영 예정인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홈페

이지*‘는 양국간 무역·투자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자유무역

협정 활용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활발한 

활용이 기대된다.

*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KVFTA), http://koreavietnamfta.org /
http://vietnamkoreafta.org

ㅇ 한편,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소재부품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 체결주체: 산업기술진흥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정책․기술 교류 확대 ➍산업기술인력양성, 산학협력 확대 등

ㅇ (에너지) ➊태양광발전(롱안성, 광빈성),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꽝빈성)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 후속 프로젝트
참여 확대, 양국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
구성 합의 ➋旣 진행중인 발전 프로젝트(응이손, 남딘, 뀐랩 등), 석유저장시설,
해상 광구 프로젝트 등 관련 원만한 사업추진 지원방안 논의 ➌ 에너지 안전,
가스, 원전 분야 협력 지속 확대 등

ㅇ (교역․투자) ’17.11월 정상순방 계기 합의한 한-베 교역 1,000억불(～’20)
가속화를 위한 무역분과 구성 합의, 베트남 무역전문가 양성 및 무역진흥
기관간 협력 등 교역확대를 위한 인프라 협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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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터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기술혁신  마인드 공유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유무역협정 공동위) 또한 양국 장관은, ‘17.12월 발효(’15.12.20) 2

주년을 맞이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산업공동위에 이어

'18.2.2(금) 오후에 개최했다.

ㅇ 양국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7년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산하 이행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등의 분야에서 관심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17년 639억 달러로 발효 

전인 ’14년 대비 111%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베트남 교역(‘17.1~12월) : 639억 달러(수출 477 및 수입 162), 전년 동기비 42%↑

ㅇ 또한,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베 양국간

수입규제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통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협정문상 후속이행과제인 투자유보 협상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을 넘어 

투자 등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화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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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은 이제 발효 3년차를 맞는 한-베 자유무역협정(FTA)을 더

욱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대를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

력키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18년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구 개최계획 등에 합의했다.

□ (일자리․창업) 산업부는 ‘한국 청년 창업․취업 준비생 간담회(2.2)’,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와의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2.3)’를 현지

에서 개최하고, 창업 및 취업환경, 애로 및 양국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국 청년 창업․취업 준비생 간담회*) 참석한 우리 청년 창업․취

업준비생들은 해외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해 해외 취업․창업 희망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건의했고,

- 해외 현지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등 기타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 호치민 지역 한인 창업․취업 준비생 10여명, 호치민市 창업지원센터

(SIHUB), Sigon Innovation Hub) 관계자

- 백 장관은 참석한 우리측 창업․취업준비생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각종 애로를 한-베 양국 정부가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현지 취업이나 창업 관련 각종 아이디어 등도 활발히 개진해 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출범식 및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

백장관은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결성식에 참석해, 아세안 코참

(KOCHAM) 회장단*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아세안 10개국 중 KOCHAM이 없는 브루나이, 현지 사정으로 불참한 라오스를 제외한
8개국 KOCHAM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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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 아세안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한-아세안 글로벌 직업박람회(Job Fair)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기업모집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함

- 또한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이자 제조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를 해외 

취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인 바, 아세안 각국의 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취업․창업 인재 양성에 연합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동 연합회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15.12.31)에 대비하고,

통합적 시각에서의 역내 진출전략 모색 및 네트워크․정보 공유 등을

위해 아세안 코참(KOCHAM)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금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 계기 설립했으며,

-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간 비즈니스 연계, 아세안 역내 우리 상공

인들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상의 등 국내 

기관과의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對) 아세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지원) 산업부는 이번 백장관의 베트남 방문 계기,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전력․신재생 협력 및 진출 지원 등을 위한 ‘한-베 산업

협력플라자’ 및 산업부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ㅇ (산업협력플라자: 2.2(금)) 전력․신재생․플랜트․폐기물 분야 양국 

기업인 및 유관기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해당 분야 양국의 

정책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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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토대로 베트남 측과도 기존 전통에너지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풍력,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신산업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 뒤이어 개최된 1:1 상담회에는 총 54개사(우리측 26개, 베트남측 28개)가

참석, 기자재 공급, 공동투자, 판매대행 추진 방안 등을 논의

했으며, 동 상담회 계기, 참석 기업 간 3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향후 후속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정제플랜트 건설․운영, 발전 기자재 공급, 수배전반 판매 대행 협력 등 3건

ㅇ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2(금))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렴․논의하기 위하여, 백운규 산업부장관-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이 공동 주관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10개사*가 참

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 라운드 테이블 참석 우리기업: LS(전력기기), 두산중공업(발전사업),
삼성전자(휴대폰 등), LG전자(가전,휴대폰 등), CJ(식품,물류,문화),

포스코(철강생산, 건설 등), 포스코에너지(발전사업), 컴퍼니위(LED조명),

동진모타공업(자동차부품), 세종E&C(콘크리트 혼화재)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중심인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세제지원(우대․감면), 달러환전 보증 확대,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조(정보제공),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 백 장관은 우리 기업 애로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고,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해결 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힘써 나

가겠다고 우리 기업인에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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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생산현장 방문) 백 장관은 2.3(토) 양국 기업간 협력 모범사례*

및 우리기업 현지 생산공장**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호혜적 산업협력

과 기업간 글로벌 벨류 체인(GVC)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 밍웬(Minh Nguyen): 320명 고용, 세탁기, 청소기등부품제조, 삼성전자현지협력업체

** LS 전선: 285명 고용, 전력․통신 케이블 생산 (베트남 內 전선 1위 업체)

- 백 장관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장 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향후 계획) 산업부는 백장관의 베트남 방문 성과를 기초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지난 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20년 교역 1천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상생․호혜에 기초한 산업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ㅇ 이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 계기 양국이 논의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양국 정부 공동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송요한 과장(044-203-5710), 정경화 사무관(044-203-5714), 자유무역

협정이행과 이용필 과장 (044-203-5760), 장재희 사무관 (044-203-576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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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베트남(호치민) 방문 일정

일시 활동 내용

2.2
(금)

오전

한-베트남 산업협력플라자․상담회

(장소: 쉐라톤 사이공호텔)

해외청년취업․창업 간담회

(장소: 사이공 이노베이션 허브)

오찬
한-베트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장소: 호치민 롯데호텔)

오후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장소: 베트남 산업무역부 남부 대표부)

제2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

(장소: 베트남 산업무역부 남부 대표부)

만찬 공식 만찬

2.3
(토)

오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밍웬(사출) 방문

오찬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출범식

(장소: 호치민 롯데호텔)

오후 LS전선 방문

※ 출국: 2.1(목) 18:10 인천출발 / 귀국: 2.3(일) 08:25 현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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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한국-베트남간 교역·투자 현황

< 한․베트남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수
출

금액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32,651 47,749
증가율 27.1 5.4 14.4 46.7 35.5 ∆8.4 35.0 39.5 18.4 32.2 6.0 24.2 17.6 46.3

수
입

금액 673 694 925 1,392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7,990 9,805 12,495 16,176
증가율 31.8 3.1 33.3 50.5 46.4 16.3 40.5 52.6 12.5 25.5 11.4 22.7 27.4 29.5

무역규모 3,929 4,126 4,852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42 37,576 45,146 63,925
무역수지 2,583 2,738 3,002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3 14,362 17,966 20,156 31,573

<2017년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집적회로반도체(8311) 8,642 112.3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2,870 38.7
2 평판디스플레이(8361) 7,352 196.9 직물제의류(4412) 1,928 15.1
3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3,205 -36.0 무선전화기(8121) 844 154.0
4 인쇄회로(8343) 2,099 63.8 편직제의류(4411) 830 20.7
5 휘발유(1331) 1,849 91.6 신발(5212) 783 24.6
6 합성수지(2140) 1,442 19.8 평판디스플레이(8361) 600 1,075.9
7 평판DP 제조용 장비(7361) 1,280 1,035.8 인쇄회로(8343) 386 103.6
8 기타기계류(7901) 1,158 186.7 칼라TV(8211) 383 13.6
9 편직물(4360) 1,118 3.8 기타목재류(0319) 296 16.7
10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936 69.7 집적회로반도체(8311) 289 425.9

총계 29,081 총계 9,209

< 한국의 對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3Q

건 수 635 944 897 703 847 793 814 1,109 1,366 1,702 2,137 1,712
증가율 42.7 48.7 △5.0 △21.6 20.5 △6.4 2.6 36.2 23.2 24.6 25.6 8.0

금 액 1,816 2,814 1,934 970 2,226 1,523 1,000 1,476 2,150 2,920 2,993 1,688

증가율 346.2 55.0 △31.3 △49.8 129.5 △31.6 △34.3 47.6 45.7 35.8 2.5 △43.6

< 베트남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건 수 5 7 9 13 15 15 14 7 4 9 11 15

증가율 66.7 40.0 28.6 44.4 15.4 0.0 △6.7 △50.0 △42.9 125.0 22.2 36.4

금 액 0.401 0.542 0.432 1 0.792 4 1 2 0.940 1 6 3.5
증가율 △59.9 35.2 △20.3 131.5 △20.8 405.1 △75.0 100.0 △53.0 6.4 500.0 △41.7


